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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 〈낮과 수정구의 밤〉

이원호×가천프로젝트팀 〈태평프로젝트–태평등대〉

송주원(일일댄스프로젝트) 〈나는 사자다〉

성유진 〈기억 수집〉

이원호×가천프로젝트팀 〈태평프로젝트–집초상화〉 허수빈 〈우리옥상〉 워크숍

아라크네 〈태양공판장〉

이원호×가천프로젝트팀 〈태평프로젝트–태평화원〉

박혜수×배민경 〈어둠 속에 부르는 노래〉 이창훈 〈무의미의 의미〉

서해영 〈빈집살이〉

박양빈 〈The Map of Shinheung〉

박양빈 〈Renewal:재개〉

박성진  〈2019 나의 태평–사라지지 않는 1:  
태평동 1704번지〉

김달·박승예 프로젝트팀 
〈스무 발자국 낭독〉

성유진 〈마이크로히스토리맵_지도그리기〉 

태평4동 1709번지 
시민로242번길 1 

 이원호×가천프로젝트팀 
〈태평프로젝트–집초상화〉 
2019, 주민들 집초상화 
아카이브 설치, 가변크기 
허수빈 〈우리옥상〉 워크숍 
2019, 옥상동호회 모임 및 
문화환경 캠페인 프로젝트

태평동 1703(태평창작소) 
시민로 248 
 박성진 〈2019 나의 태평–
사라지지 않는 1: 태평동 
1704번지〉 2019, 텍스트 
소책자 및 설치
 성유진 〈마이크로히스토리맵 
_지도그리기〉 2018, 동판 
에칭, 282×118cm 

태평4동 152번지 
시민로260번길 3-1 
성유진 〈기억 수집〉 2019, 수집된 
사진 아카이브 및 영상, 가변크기 
〈마이크로히스토리맵〉 2018, 
드로잉 및 영상, 가변크기 

태평4동 211번지 태평로108번길 3 
 1층  송주원(일일댄스프로젝트) 〈나는 사자다〉 

2019, 영상 및 사운드 
2층  서해영 〈빈집살이〉 2019, 혼합재료, 
가변크기

태평4동 1546번지 태평로108번길 16-1 
 1층  아라크네 〈태양공판장〉 2019, 혼합매체, 
가변크기 

 2층  이원호×가천프로젝트팀 〈태평프로젝트–
태평화원〉 2019, 물물교환 및 공간설치 

태평4동 2591번지 시민로241번길 13 
 1층  김달 〈낮과 수정구의 밤〉 2019, 사진 13점
 2층  박양빈 〈Renewal:재개〉 2019, 프린트, 가구 등 오브제 
설치, 가변크기 

옥상  이원호×가천프로젝트팀 〈태평프로젝트–태평등대〉  
2019, 모스부호 라이트 설치

태평4동 197번지 태평로 114-1 
아랫층  박혜수×배민경 〈어둠 속에 부르는 노래〉 2019  

(Song Performance 6월 14일 저녁 7시 30분 by 배민경) 
윗층 이창훈 〈무의미의 의미〉 2019, 도배지, 장판, 가변설치 

신흥동 3377(신흥창작소) 
수정로228번길 12 
박양빈 〈The Map of 
Shinheung〉 2019, 빌보드 
설치, 148×200cm 
 김달·박승예 프로젝트팀 
〈스무 발자국 낭독〉 2019, 
영상, 00:08:00



일정 프로그램 장소

6월 14일(금) 18시 30분 
박혜수×배민경 퍼포먼스 및 
오프닝

태평4동 197번지

6월 14일(금)/ 20일(목)/ 21일(금) 
14시–19시 

해를 파는 가게 운영
태평 4동 
1546번지

6월 15일(토) 18시 팝업식당(음식나눔) 태평4동 197번지

6월 16일(일) 18시 
영화음악 감상회 
(오케스트라)

태평4동 197번지

1차: 6월 15일(토) 18시 30분
2차: 6월 16일(일) 18시 30분

골목 누워 영화제 태평4동 197번지 
옥상 및 골목 

6월 22일–23일(토–일) 
12시–17시 

신흥공공예술창작소 
오픈스튜디오 

신흥동 3377
신흥공공예술창작소 

6월 22일(토) 14시 공공예술창작소 라운드테이블 태평4동 1709번지

6월 22일(토) 17시 30분 네트워킹 파티 신흥동 3377
신흥공공예술창작소 

6월 23일(일) 14시 허수빈 우리옥상 워크숍 태평4동 1709번지

6월 23일(일) 16시 가천프로젝트팀 
식물 나눔 행사

태평4동 
1546번지 2층

사라지지 않는 1, 성남 원도심을 만들어온 개인들을 찾아서
태평동 빈집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사라지지 않는 1〉은 지역에서 삶을 만들고 동네를 구

성하는 개인들의 존재를 장소에서 발견하고, 현재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예술의 가능성을 고민
해보고자 기획되었다. 1960년대 후반 국가가 주도하는 도시개발계획으로 만들어진 이후, 이곳은 
누적된 시간들과 개인의 흔적들을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잘 간직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팍팍한 삶을 
감내해낸 무수한 개인들이 있을 터이고, 하루를 살아낸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널려 있다. 
총 12팀의 예술가가 참여한 본 프로젝트는 장소특정적 설치작업과 퍼포먼스, 사운드, 사진 및 영
상, 커뮤니티 기반의 프로젝트 등이 지역의 총 8공간에서 전시된다. 이 작업들은 지역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슈인 이주(移住)와 정주(定住), 삶의 터전으로서의 집이 지니는 위상에 관해 사유해보는 
동시에 과거와 현재를 잇는 장소와 시간을 기록하고, 예술의 개입으로 지역사회와 주민과의 접점
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이면서도 특별한 순간을 포착한다.  

삶과 예술이 만나는 빈집, 그리고 옥상 
김달 작가는 신흥동과 태평동을 포함한 수정구 일대를 카메라로 꼼꼼히 기록한 사진 아카이

브 〈낮과 수정구의 밤〉을 선보인다. 구릉지 위 용적률 기준에도 못미치는 빡빡한 간격의 20평 집
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전깃줄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풍경을 통해 지역의 역사를 드러낸다. ‘광주 
대단지 사건’을 그림책 방식으로 제작하고 낭독하는 김달·박승예 프로젝트 팀의 영상 〈스무 발자
국 낭독〉은 성남 원도심 생성의 역사를 기록하고 오늘날의 삶을 반추하고자 한다. 이창훈 작가의 
〈무의미의 의미〉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집에 주목하여 이제 곧 철거될 예정인 빈집에서 도배라는 
일종의 제의 과정을 진행하고 기록한다. 이로써 작가는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너머 거주에 관한 
인간의 본성에 접근하고자 한다. 박혜수 작가의 사운드 및 설치작업과 배민경 작가의 퍼포먼스로 
구성된 〈어둠속에 부르는 노래〉는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에 
관한 작품이다. 거대담론과 역사에서 깎여나간 나머지들,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은 지역사회의 많
은 주체들과 그들의 지워진 목소리들을 연상시킨다. 

구릉지를 따라 층층이 보이는 네모난 옥상들은 그 위에 펼쳐진 다양한 삶들이 한눈에 보이
기에 이 지역에서 매우 특수한 장소성을 지닌다. 송주원(일일댄스프로젝트) 작가의 영상작업 〈나
는 사자다〉는 3세대를 거쳐 온 가족의 역사를 통해 개인이 존중되지 않는 국가의 욕망과 사회적 
잣대의 폭력 속에 살아내고 지켜낸(지키고 싶었던) 각자의 삶, 그 흔적을 길과 옥상 위에서 따라가 
본다. 성유진 작가는 옥상을 지도로 만든 〈마이크로히스토리맵〉과 더불어 주민들의 오래된 사진
을 수집하는 프로젝트 〈기억수집〉을 선보인다. 사진을 매개로 주민에게 말걸기를 시도하는 과정
에서 발생되는 대화와 이미지들을 통해 지역 삶의 단편들을 아카이빙 한다. 한편 허수빈 작가는 식
물재배, 옥상다리 연결하기 등 옥상에서의 문화공간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고안된 개인 프
로젝트 〈우리 옥상〉의 워크숍을 진행한다. 

삶에 개입하고 주민을 만나는 예술
이원호 작가×가천프로젝트팀(감기배, 김나윤, 김지유, 김진명, 김성현, 김태환, 이병우, 이

준호)의 〈태평프로젝트〉는 옥상에 설치된 모스부호 라이트 작업 ‘태평등대’와 주차금지 오브제를 
의자와 물물교환하여 사유화된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바꾸고 수집한 물건들로 정원을 조성하는 ‘태
평화원’을 선보인다. 또한 주민의 기억에 담긴 집을 그려보는 ‘집 초상화’ 아카이빙을 통해 주거에 
관한 개인성에 기반한 공동의 정서를 확인한다. 팀 아라크네(김잔디, 박성진, 이계원)의 〈태양공판
장〉은 ‘해를 파는 가게’라는 컨셉으로 지역민들과 ‘해’를 상징하는 유무형의 것들을 물물교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새로 이사 온 이웃’으로서 일종의 ‘집알이(갓 이사한 집이나 신혼집을 인사 
겸 구경삼아 찾아보는 일)’ 활동을 하며 예술에 대한 낯섦을 허무는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서해영 
작가의 〈빈집살이〉는 지역사회에 “티나지 않게” 미시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기반으
로, 지역을 구성했던 한 가정(개인)의 삶에 작가의 현재를 더함으로써 빈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
적과 새로운 기억들로 공간을 재구성한다. 

〈2019 나의 태평−사라지지않는 1: 태평 1709번지〉는 박성진 작가의 상상력과 특정 장소
에의 경험과 기억을 기반으로 텍스트를 재구성하고 소책자 배포 및 공간설치로 구성된다. 박양빈 
작가는 빈집에서의 지난 삶의 흔적과 작가의 사적 삶이 혼재되는 설치작업 〈Renewal:재개〉 및 
지역에서 발견한 장소, 구조물, 사이트 등을 기록, 관찰 및 상상을 통해 재구성한 일종의 예술로서
의 지도인 〈The Map of Shinheung〉을 빌보드 형식으로 전시한다.  이 밖에도 주민에게 아이
디어를 얻어 애니메이션 상영과 오케스트라 공연, 음식나눔으로 구성된 〈골목 누워 영화제〉를 개
최하여, 골목의 언덕과 옥상에서 영화와 더불어 동네 풍경을 ‘새로이’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과 더불어 지역주민과의 접점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한다. 

글·기획 이경미 

주최: 성남문화재단
주관:  성남공공예술창작소, 

성남시도시재생지원센터 
후원: 성남시 
도움주신 곳: 만아츠 만액츠

*  골목누워영화제 및 이원호×가천프로젝트팀의 태평프로젝트는  
2019년 성남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문의 
성남문화재단 창작지원부 
031–783–8124 
snsa@snart.or.kr  
instagram @publicartstudio_sh
facebook @spacepublicart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031-756-2626
facebook @Ursc Sungnam

오시는 길: 태평역 2번출구 방향 → 마을버스 77번 승차 → 현충탑 정류장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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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4일 ~ 23일  
오후 12시 ~ 17시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197번지 일대

태평 빈집 프로젝트
사라지지않는 1

참여작가
김달·박승예 프로젝트팀, 김달, 박성진, 
박양빈, 박혜수x배민경, 서해영, 성유진, 
송주원(일일댄스프로젝트), 아라크네, 
이원호x가천프로젝트팀, 이창훈, 허수빈 


